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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대구스타교회 김은진입니다
2010. 03. 12 금요성령집회 때
[ 주님께 사랑고백을 하며 진정 제 모든 사랑을 주님께 드
리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 드렸습니다.
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주셨습니다.]

* 하나님 말씀 *

사랑아. 
내 심정 내 마음 소리에 귀 기울여, 
가만히 내가 너희에게 
고백하고 들려주고픈 
내 사랑의 소리를 들어 보아라.

가만히 눈을 감고 
진정 나의 그 사랑을 느끼고자 
정신 집중하여 가만히 눈을 감고 
귀 기울이면 들릴 것이다. 

출렁이며 닿을 듯 말듯 찰싹 거리는 
시원하고도 깊은 파도소리, 
숲속의 바람이 불 때 사락사락 들리는 
나뭇잎의 마주 부딪쳐 나는 그 소리, 
졸졸 흐르는 시내의 그 조용하고도 
청아한 소리, 

많은 만물과 동물의 지저귀는 소리, 
서로서로 사랑을 하며 내는 그 소리, 
또한 비가 내리며 내는 빗소리의 화음 등 
많은 만물들이 나의 사랑을 
그들의 모든 것 사용해 
내 사랑을 표현하는 구나.

그 누구도 나의 그 사랑 표현키에
따라 할 수도 도달 할 수 없음은
내 사랑 측량키 힘들기 때문이다.

내 사랑의 일부분들을 
잘 표현하였구나.

진정한 사랑, 내게 너희의 진정한 사랑의 고백, 
모든 내게 간구하며 
나아오며 찬양하며, 
주여 부르는 너희……. 
진정 아름다운 노랫가락 되어 
내 귓가에 맴도는 구나.

사랑과 기쁨과 그 모든 역사. 
진정 나와 함께, 
나와 너 한 쌍이 될 때 
이루어지는 것이니라.

사랑하노라 나의 심정의 내 사랑들아. 
이 세상의 어떤 악기보다 
어떤 만물보다 너희가 더 아름다움은 
내가 너희 개개인의 성대를 통하여 
각각 개성대로 준 악기의 소리 

즉, 너희의 목소리로 내게 찬양하고 
간구하는 그 소리, 
내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소리 
내게 모든 것 구하며 
내게 일체되길 힘쓰는 
너희 모든 입술의 말 들이 
진정, 
진정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
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소리이구나.

그 소리로 인해 내 마음 정화되고 
내 심정 진정 뜨거워지는구나.

내가 너희에게 목소리와 
언어와 모든 음정 박자 등 
모든 것을 줌은 
내게 너희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 
만들고, 너희에게 준 선물이니라.

그런데, 그 내가 준 사랑의 선물로 
내가 아닌 자기들끼리의
사랑을 말하고, 
오히려 나를 등지고 부인하는 말을 하고 
내가 사랑하는 자들까지, 

나를 사랑하는 자들까지 
함부로 말하고 욕함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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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모든 마음에 대못을 박는구나.
누가 그 입으로 죄를 짓느냐? 
진정 회개하여 나아오라.

오직 너희 마음 정결케 하여 
오직 내 사랑을 표현 하고 고백하여라.

진정 그리 할 때 너희의 마음 
또한 너희의 심정의 
모든 것이 치유되고 따스해지며 
사랑이 넘침을 알게 될 것이다.
왜냐하면, 내가 그리되는 이치로 
창조하였기 때문이다.

너희의 그 마음과 
그 사랑으로 내게 나아와 
매일 매일을 나를 기쁘게 하며 
나의 영광을 찬송 할지어다.

모든 만물도 나의 영광과 
사랑을 개성대로 찬양하고 있는데
이 천국에서도 나를 찬송하고 
찬양함이 끊이지 않는데 
너희는 내게 그 모든 것, 
찬양드림이 적구나.

진정 지금의 상황과 
자신의 현 상태를 진정 깨달고 
내게 나아와 나를 찬양함을 
삶 가운데 할지니라.
사랑한단다. 

너와 나의 사랑의 듀엣 곡 부르면 
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. 
너와 나의 마음 일체되어 
사랑으로 대화, 고백할 때가 그것이니 
너희의 모든 사랑과 모든 것 
나와 일체 되길 힘쓰며 나아가자. 

사랑하노라.
진정 너희 가운데 늘 끊임없는 
사랑을 하길 원하노라.
사랑한단다. 늘 함께하자.

늘 너희에게 내 사랑을 노래하는 

나 주 여호와.

(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
만물들도 혼자서 다 표현 못하듯이 
우리도 서로 하나 될 때 그 사랑을 표현 할 수 있다는 것
을 깨달았습니다.)


